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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임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

과가 중용적 태도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도 소재 군부대

에 소속된 복무기간 6개월 이하 초임병사 342명을 대상으로 군 생활 스트레스 척도,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중용 척도, 군 생활 적응 척도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군 생

활 스트레스는 군 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저해하였고,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불안은 군 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저해하였다. 아울러 군 생활 스트레

스와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는 중용적 태도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중용적 태도가 낮거나 평균

수준인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중용적 태도가 높은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용적 태도가 사회불안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여 초임병사의 군 생활 적응

을 지원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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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에 있는 국가로, 헌법

제39조 제1항과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모든 건

강한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

라 대부분의 청년들은 성인 초기에 군 복무를

경험하며, 입대 초기 병사들은 민간인의 정체

성을 벗어나 군 조직 내 역할과 규범을 내면

화하는 심리사회적 전환기를 거친다(노준 외,

2016). 이 과정에서 병사들은 통제된 환경,

위계적 조직문화, 집단생활의 강제성,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단절 등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

레스 요인에 노출된다(고기숙, 정미경, 2011;

Ursano et al., 2015). 특히 입대 연령에 해당하

는 성인 초기는 발달심리학적으로 청소년기에

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역할 학습이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내적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기 쉽다(김

옥란, 김완일, 2014; Bryan et al., 2012; Martin

et al., 2006). 이러한 발달적 특성 속에서 제한

적이고 통제적인 군 환경에 노출될 경우 적응

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Ursano et al.,

2015).

복무 초기의 취약성은 국내외 연구에서 보

고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부적응 병사들

의 평균 복무 기간이 약 7개월로 나타났으며

(장성규 외, 2014), 자살 시도 병사 중 복무

6개월 미만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보고

되었다(김윤아 외, 2023). 또한 미국 육군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정신건강 역학 연구인

Army Study to Assess Risk and Resilience in

Servicemembers(Army STARRS)에서도 복무 초기

병사를 ‘new soldiers’로 구분하여 주요 위험군

으로 분석하였다(Ursano et al., 2015). 특히 입

대 후 약 6개월은 정체성 재구성, 군 문화 내

재화, 계급 기반 대인관계 적응이 집중되는

시기에 해당하며(Heward et al., 2024; Morgan et

al., 2023), 초기 경험은 이후 군 생활의 적응,

심리적 안정과 복무 태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Martin et al., 2006). 이는 복무 초기 6

개월이 발달적 전환과 군 조직 적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취약한 시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적응 문제는 개인을 넘어 군 조직

과 국가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군 생활 중 개인이 경험하는 부적응은 집단

생활과 위계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조직 특

성상 부대 내 타 구성원과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영숙, 김지연, 2021).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인한 병력 자원

의 감소는 병사의 적응 문제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독고순,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군 임상 및 상

담 관련 연구는 사고 예방과 위기 개입 중심

의 접근에 치우쳐 왔으며, 병사의 삶의 안녕

과 심리적 자원 강화를 다루는 예방적, 발달

적 관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송영

숙, 김지연, 2021). 이러한 연구 공백은 복무

초기 병사의 적응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는 한계를 남긴다. 따라서 복무 초기 병사

의 스트레스 반응을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고, 이를 완충하여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을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입대 후 6개

월 이하의 병사를 초임병사로 정의하고, 이들

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 간의 관

계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군 생활 적응은 군 조직이라는 특수한 맥락

에서 다양하게 개념화되어 왔다. 이윤희(1963)

는 군 적응을 조직에서 부여한 직책과 직무에

대한 만족과 군 규범 및 질서의 자발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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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설명하였다. 이후 구승신(2004)은 군

생활 적응을 군 조직 문화에 동화되는 사회화

과정과,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을 스스로 내

면화하는 개인화 과정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

누었다. 오현철(2012)은 군 생활 적응을 개인

의 욕구와 군대 환경의 요구 간 균형을 형성

해 가는 역동적 과정으로 보았으며, 박일과

고영건(2012)은 군 조직과 수행 임무에 대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를 토

대로 김옥란과 김완일(2014)은 우리 군의 실정

에 맞는 군 생활 적응 척도를 개발하고, 발달

심리학적 관점과 최근 입대 병사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군 생활 적응을 개인 내적 측면과

개인 외적 측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구조로

개념화하였다. 개인 내적 측면에는 군 생활

가치, 업무능력, 심신건강이 포함되며, 개인

외적 측면에는 가족관계, 동료관계, 선임관계,

이성관계와 같은 다양한 관계적 요인이 포함

된다. 이를 종합하면 군 생활 적응은 특수한

조직 환경인 군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 규범을 수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총체적 적

응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군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군

생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국내 병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

르면 군 생활 스트레스는 군 생활 적응을 유

의하게 예측하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

다(방상옥, 임신일, 2021). 일반적으로 스트레

스는 개인이 환경적 요구를 자신의 자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때 경험하는 심리

적, 신체적 긴장 상태로 이해된다(Lazarus &

Folkman, 1984). 군 조직은 위계적 구조, 집단

생활, 신체적 훈련 부담, 외부 환경과의 단절

등 일반 조직과 구별되는 특수한 환경적 요구

를 포함하고 있어 조직 내부 및 외부 요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내포한다

(원현준, 현명호, 2016; Ursano et al., 2014).

박현철(2001)은 이러한 군 조직의 특성을 반

영하여 군 생활 스트레스를 직무 스트레스,

역할 스트레스, 관계 스트레스, 외부 스트레스

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과도한 업무와 임무 부담을, 역할 스트레스는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을 포함한다. 관계

스트레스는 동료 및 선임과의 갈등을, 외부

스트레스는 가족 문제 등 군 외부 환경에서

기인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네 하위요인 모두 군 생활 부적응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오주화,

2025), 이는 군 생활 스트레스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병사의 적응 전반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군 생활 스트레스는 병사

가 군 복무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차원적 부담

과 긴장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초임병사는 군 조직 경험이 제한적이

고 역할 수행에 대한 숙련도가 낮아 동일한

환경적 요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기 쉽다. 실제로 계급이 낮고 복무 기

간이 짧을수록 직무 및 외부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문호석 외, 2015), 이등병은 새로운

대인관계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

황에서 적응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원현준,

현명호, 2016). 이는 군 생활 스트레스가 초임

병사의 적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군 생활 스트레스는 개인의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서적 반응과 연관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정서적

반응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이 사회불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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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인의 평가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을 의미한다

(Watson & Friend, 1969). 군 조직은 상명하복의

위계 구조와 집단생활을 기반으로 하며, 임무

수행의 결과가 개인과 부대의 평가에 직접적

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지닌다(Sinclair & Britt,

2013). 이러한 환경에서는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과도하게 내면화하거나 실패를

자기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는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Chappelle et al., 2014).

실증 연구에서도 군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

불안 간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다. 역할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사회불안 수준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으며(이상록, 김완일, 2013),

직무, 역할, 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병사

집단에서 사회불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오주화, 2025). 미군 대상 연구에서도 스트레

스가 누적된 병사는 사회불안 수준이 높고,

상황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Ashworth, 2022). 이는 군 복무 과정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사회불안

수준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특히 평가와 위계적 상호작용이 빈번한 군 조

직의 특성상, 이러한 스트레스는 평가 상황에

서의 사회불안 반응을 더욱 쉽게 활성화시키

는 맥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활성화된 사회불안은 위계적 구조와

대인관계 평가가 빈번한 군 환경에서 군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고기숙,

정미경, 2011; 박경희, 조한익, 2022). 군인의

사회불안은 군 내 역할 수행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

상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ather et

al., 2010). 특히 초임병사는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사회불안 유병률을 보이며, 이는 자살사

고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작용하여 선제적

개입이 필요한 임상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Ursano et al., 202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군 생활 스트레스는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

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회불안이 군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기제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불안 수준이 높

은 병사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위협적 정보 해석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과

임무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는 직무

만족도 저하와 대인관계 위축으로 이어진다

(박경희, 조한익, 2022). 군과 같이 평가와 위

계가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위협 반응

이 더욱 쉽게 활성화되며(Wang et al., 2014),

도움 요청 회피 또한 강화될 수 있다(Heward

et al., 2024). 이처럼 사회불안은 평가 상황에

서 자기비난, 위협 과대해석, 대인회피로 이어

지는 인지, 정서, 행동적 경로를 통해 군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군 생활 적응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위험요인이 존재하더라도 보호요인이 함께 작

용할 경우 부적응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방상옥, 임신일, 2021; 최혜란,

박숙희, 2009). 사회불안의 반응 강도와 지속

성 역시 개인이 지닌 심리적 자원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실제로 자아존중감(고기숙, 정

미경, 2011), 정서조절 능력(강주승, 장혜인,

2021), 인지적 재평가(김윤경 외, 2022)와 같은

개인 내적 자원이 사회적 위협 지각이나 회피

적 반응의 강도를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 보고되었다. 이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

하더라도 사회불안이 활성화되는 수준과 그로

인한 적응 결과가 개인의 내적 자원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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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강도 역시 개인

이 지닌 내적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군은 위기 발생 이후의

치료 개입보다 위기 이전 단계에서 군인의

삶의 질과 자기조절력을 강화하는 예방 중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리 중심 모델

에서 예방 중심 모델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Suicide Prevention and Response

Independent Review Committee, 2023). 이러한 예

방 중심 전략의 흐름 속에서 긍정심리학은 군

조직 내 스트레스 관리와 적응을 돕는 유효한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Seligman, 2012/2020).

긍정심리학은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긍정

정서 등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여 적응

을 향상시키는 접근으로, 군 조직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Reivich et al., 2011).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심리학적 개입의 효

과가 확인되었으나, 1세대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1.0)은 긍정 정서와 강점에 편중되

어 고통, 상실, 절망 등 부정적 정서의 수용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Lomas & Ivtzan, 2016). 이러한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제시된 2세대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2.0 [PP 2.0])은 긍정과 부정의 통합,

고통의 수용, 역경 속 의미추구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웰빙을 추구한다(Wong, 2019). 특

히 PP 2.0의 핵심 원리인 문화적 지혜의 통합

은 개인의 웰빙과 회복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이

소속된 문화의 전통적 지혜와 가치가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Cohen

& Bai,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개념이 중용(中

庸)적 태도이다. 한국 문화는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수직적 위계질서와 집단주의적 규범을

특징으로 하며, 상위자와 하위자 간의 역할과

행동양식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전통

적 권위 문화와 탈권위적 문화 간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

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권석

만, 2023). 군 조직은 이러한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조직 중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독고순,

2023). 특히 군 조직은 위계적 질서와 집단생

활을 기반으로 하며, 개인의 정서 표현과 행

동이 규범과 상명하복에 의해 엄격하게 조율

되는 특수한 환경이다. 현대 군 조직은 전통

적 위계 문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가 공존하는

맥락에서 유연한 상황 판단과 대인 상호작용

의 균형 유지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방정배, 박균열, 2023). 유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중용(中庸)적 태도는 극단을 지양하고

상황에 적합한 균형을 추구하는 적응적 인지

및 행동 성향으로 정의된다(안도연, 이훈진,

2016).

중용적 태도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와

선택을 하는 시중(時中), 극단에 치우치지 않

고 균형을 추구하는 불편불의(不偏不倚), 타인

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역지사지(易地

思之)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안

도연, 이훈진, 2017), 다양한 정신병리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고 훈련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입 가능한 심리자원으로

알려져 있다(안도연, 이훈진, 2019a; 2019b). 인

지적으로는 변증법적 사고와 인지적 유연성을

촉진하고, 정서적으로는 적응적 정서조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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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자기초점주의를 통해 정서적 혼란에

압도되지 않도록 돕는다(안도연, 이훈진, 2017;

2019a). 행동적으로는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이

거나 회피적 반응보다 통합적이고 긍정적인

해결 방식을 촉진하며(안도연, 이훈진, 2017;

Wei & Wang, 2020), 대인민감성과 사회적 위

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ang et

al., 2020).

중용적 태도는 이론적으로 군 생활 스트레

스와 사회불안,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절 변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 중 사회불안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경로에 한정하여 중용적 태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환경에서는 군 생활 스트레스 요인의

원천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군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

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오명자

외, 2013). 병사들의 군 생활 스트레스를 완화

하고 군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서적 개입

의 중요성 또한 강조된 바 있다(구승신, 2004).

따라서 군 생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

는 사회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도

록 돕는 접근은 한국 군의 조직적 특성과 문

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개입 방향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중용적 태도는 개인이 내적 균형을 유지하

면서 상황을 왜곡 없이 인식하도록 돕는다.

또한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치지 않고 외부 상

황과 타인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특성을 지

닌다(안도연, 이훈진, 2019b). 이러한 특성은

중용적 태도가 개인의 자기조절적 측면과 대

인관계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중용적 태

도가 일상생활의 대인관계 맥락에서 자주 나

타나는 경향이 있으며(안도연, 이훈진, 2016),

중용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 타인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보다 적응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도연,

이훈진, 2019a).

이러한 특성은 중용적 태도가 스트레스 요

인의 발생 자체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

타나는 정서 반응이 개인의 적응으로 이어지

는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불안의 핵심 기

제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위협 지각과 그에

따른 회피와 같은 대인관계적 반응 과정에 있

다. 중용적 태도는 상황을 균형적으로 인식하

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평가에 대한 위협 지각을 완화하고 과

도한 자기초점적 주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용적 태도는 스트레스 상황에

서 활성화되는 사회불안과 같은 정서 반응의

조절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불안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중용적 태도에 대한 군 환경 연구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초임병사의 사회불안과 중용적 태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국내 연구는 드문 실정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적 맥락에 기

반한 심리적 자원으로서 중용적 태도의 역할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초임병사의

적응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임상적 개

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불

안을 통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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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중용적 태도가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

응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초임병사를 대상으로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

회불안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중용적 태도의 조

절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구체적으로 군 생활 스트레스는 사

회불안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매개효과의 강

도는 중용적 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용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을 통해 군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간접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가정된다. 이를 통해 군 임상 장면에서 군 조

직 맥락에 부합하는 심리적 자원 활용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초임병사의 사회불안 완화와

군 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예방 및 개입 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A도 소재 군부대에 복무 중인

입대 6개월 이하의 초임병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수행에 앞서 한신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심의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2025-01-006), 해당 부대의

공식 동의와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부대 일과 종료 후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 절차,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포함

한 안내문을 제공한 뒤, 참여를 희망하고 서

면 동의한 참여자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30일까

지 34일간이었으며, 총 350부의 설문지를 수집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 8부를 제외한

342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0.75세(SD =

1.88)였으며, 평균 복무기간은 2.35개월(SD =

1.24)이었다. 연령 분포는 19세 70명(20.5%), 20

세 125명(36.5%), 21세 82명(24.0%) 순으로 많

았으며, 18세부터 29세까지 분포하였다. 복무

기간은 2개월 111명(32.5%), 1개월 98명(28.7%),

3개월 95명(27.8%)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군 생활 스트레스 척도

이 척도는 이정훈(1993)이 개발한 스트레스

요인 척도를 기반으로, 박현철(2001)이 군 생

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군부대 환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역할 스트

레스, 외부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관계 스

트레스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

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부대에

서 하찮은 실수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318 -

수 있을 것 같다.’, ‘부대에서 나는 신념과 반

대되는 것을 해야만 한다.’ 등이 있다. 박현철

(2001)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 계수는 .67, 김옥란과 김완일(2014)의 연구

에서 .93, 본 연구에서는 .94로 양호한 수준이

었다.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The

Korean Version of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불안을 측정하

고자 개발하고,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8문항이며,

사회적 회피와 불편감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사회적 회피는 사회적으로 불편

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적 경향을 측정하

고, 불편감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

의 정도를 평가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

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

는 ‘익숙치 않은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편안함

을 느낀다(역채점)’,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면

나는 긴장하고 마음을 졸인다’ 등이 있다. 이

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

관성(Cronbach’s α) 계수는 .92, 본 연구에서 전

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 계수는 .92로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 척도(Military Life Adjustment

Scale [MLAS])

김옥란과 김완일(2014)이 병사의 군 생활 적

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및 타당화한

군 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이며, 군 생활 가치, 애인관계, 심신

건강, 업무능력, 선임관계, 동료관계의 6개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

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

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

항의 예로는 ‘나는 군대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나는 군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다’ 등이 있

다. 김옥란과 김완일(2014)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 계수는 .94,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 계수

는 .96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중용 척도(Zhongyong Questionnaire [ZQ])

안도연과 이훈진(2017)이 개발 및 타당화한

중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

항이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태도를

의미하는 시중(時中),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

힌 태도를 의미하는 불편불의(不偏不倚), 타인

에 대한 개방성과 관용을 의미하는 역지사지

(易地思之)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5점 = 항상 일치한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한쪽으

로 기울어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태도를 유

지한다’, ‘나는 내 감정과 행동이 적절한지 살

핀다’ 등이 있다. 안도연과 이훈진(2017)의 연

구에서 보고된 전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

계수는 .90,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 계수는 .97로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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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적응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나이(현명선 외, 2009; Ursano et

al., 2014)와 복무 기간(장성규 외, 2014; Ursano

et al., 2015)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31.0과 Hayes

(2022)의 PROCESS macro 5.0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신뢰도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고,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 간의 관

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매

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5,000회 실시하였으며, 95% 신

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의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유

의함을 확인한 후, 군 생활 스트레스가 군 생

활 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불안의 매개

효과와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사용

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

해 동일하게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실시하였

고, 조절변인 수준을 저 수준(M - 1SD), 중 수

준(M), 고 수준(M + 1SD)으로 구분하여 간접

효과의 조건부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나이와 복무기

간을 통제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표 1). 먼저,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이 왜도 절댓값 3 미만, 첨도 절댓

값 10 미만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Kline, 2023).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

수의 VIF 값은 1.11–1.71 범위였으며, tolerance

값 역시 .58–.90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

1 2 3 4

1. 군 생활 스트레스 1

2. 군 생활 적응 -.32*** 1

3. 사회불안 .60*** -.39*** 1

4. 중용적 태도 -.10 .27*** -.30*** 1

M 60.04 96.68 84.30 56.69

SD 5.93 10.31 9.60 6.16

왜도 .31 -.04 .16 .19

첨도 1.8 .56 .71 .90

***p < .001.

표 1. 연령, 복무기간을 통제한 편상관분석(N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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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태도와 군 생활 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를

제외하고(r = -.10, p = .06) 모든 변인 간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군 생활 스트레스

는 군 생활 적응(r = -.32, p < .001)과 부적

상관이, 사회불안(r = .60, p < .001)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은 사회불안(r

= -.39, p < .001)과 부적 상관이, 중용적 태도

(r = .27, p < .001)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

며, 사회불안은 중용적 태도(r = -.30, p <

.001)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그 결

과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B = .59, t

= 13.68,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군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사회불안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

회불안은 군 생활 적응(B = -.31, t = -4.91, p

< .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

응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 간의

총효과(B = -.32, t = -6.12, p < .001)는 부적

으로 유의하였으며 직접효과(B = -.13, t =

-2.14, p < .05)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이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

을 시사한다(표 2).

다음으로 사회불안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

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경로 B SE t
95% CI

LL UL

군 생활 스트레스 → 사회불안 .59 .04 13.68*** .51 .68

군 생활 스트레스 → 군 생활 적응 -.13 .06 -2.14* -.26 -.01

사회불안 → 군 생활 적응 -.31 .06 -4.91*** -.43 -.19

총효과 -.32 .05 -6.12*** -.42 -.22

*p < .05. ***p < .001.

표 2.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N = 342)

변인 Effect BootSE
95% CI

BootLL BootUL

사회불안 -.18 .04 -.26 -.11

표 3. 사회불안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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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18, 95% CI [-.26,

-.11]),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3).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 사회

불안과의 관계에서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관

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중용적 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군 생활 스트레스는 사회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59, p < .001), 군

생활 적응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 = -.15, p < .001). 또한 사회

불안은 군 생활 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 = -.27, p < .001). 한편 사회불안과

중용적 태도의 상호작용항은 군 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 = .17,

p < .001), 사회불안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중용적 태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표 4).

다음으로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을

거쳐 군 생활 적응으로 가는 간접효과에서 중

용적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의 양상

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중용적 태도의 수

준을 낮음(M - 1SD), 중간(M), 높음(M + 1SD)

으로 구분하고,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거쳐 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회불안

B SE t
95% CI

R2 F
LL UL

군 생활 스트레스 .59 .04 13.68*** .51 .68

.36 62.52***나이 .00 .02 -.12 -.05 .04

군 복무 기간 -.31 .03 .70 -.04 .09

독립변수

종속변수: 군 생활 적응

B SE t
95% CI

R2 F
LL UL

군 생활 스트레스 -.15 .06 -2.42* -.26 -.03

.22 15.59***

사회불안(A) -.27 .06 -4.26*** -.40 -.15

중용적 태도(B) .17 .05 3.44*** .07 .27

A Ⅹ B .17 .04 3.45*** .07 .26

나이 .00 .02 -.04 -.05 .04

군 복무 기간 .02 .04 .64 -.05 .10

*p < .05. ***p < .001.

표 4. 중용적 태도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N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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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별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

과, 중용적 태도가 낮은 수준(B = -.44, 95%

CI [-.61, -.27])과 중간 수준(B = -.27, 95% CI

[-.41, -.15])에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중용적 태도가 높은 수준(B = -.10, 95%

CI [-.25, .04])에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

았다(표 5). 이러한 결과는 군 생활 스트레스

가 사회불안을 통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중용적 태도 수준에 따라 유의하

게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시

사한다. 조건부 간접효과의 양상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초임병사를

대상으로,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

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입대 초기 6개월이라는 적응 취약 시기

에 경험하는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을

통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양상과, 이러한

경로가 개인 내적 자원인 중용적 태도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군 생활 스트레스는 사회불안을 유의하

게 증가시켰으며, 사회불안은 군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매개

효과는 중용적 태도 수준에 따라 그 크기와

유의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

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임병

사의 군 생활 적응에서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이를 조절하

는 중용적 태도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초임병사의 심리적 적응 과정에서 사회불

안과 중용적 태도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근거

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실무적 함

의를 갖는다.

첫째, 군 생활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군

중용적 태도 Effect SE t
95% CI

LL UL

M － 1SD -.44 .09 -5.12*** -.61 -.27

M -.27 .06 -4.30*** -.41 -.15

M + 1SD -.10 .08 -1.39 -.25 .04

***p < .001.

표 5. 조절된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분석

그림 2. 중용적 태도의 조건부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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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스트레스를 병사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

을 방해하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보고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방상옥, 임신일,

2021; Ursano et al., 2015).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 구조와 규율, 통제된 일과, 집단생활의

강제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는 환경이다

(Ursano et al., 2014). 특히 군 복무 초기에 해

당하는 초임병사는 민간인 정체성에서 벗어나

군 조직의 규범과 역할을 내면화해야 하는 전

환기에 놓여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역할 혼란

과 통제감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Bryan et al.,

2012; Heward et al., 2024).

이러한 조직적 특성과 더불어 발달적 측면

에서 초임병사들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발달 과도기에 해당하여, 정서적 안정

성과 스트레스 대처 자원이 아직 충분히 성숙

되지 않은 상태이다(Compas et al., 2017). 이러

한 발달적 특성은 앞서 언급한 군 조직의 특

성과 만날 때 적응상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복무 초기는 성인기 발달과 군

생활 적응이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하는 시

기로, 미성숙한 대처 능력으로 인해 스트레스

가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쉽다

(Heward et al., 2024; Morgan et al., 2023).

본 연구 결과는 초임병사의 군 생활 적응

지원 시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직접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군 임상현장에서

는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는 조직적 접근

과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개

별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대 내 심리서비스 접근성 향

상, 동료 지지 체계 강화, 그리고 발달 특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

인 개입 방향이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은 군 생활 스

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생활 스트

레스가 초임병사의 적응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서는 군 생활 스트레스가 병사의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며(오주화, 2025), 사회불안이

군 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박경희, 조한익, 2022). 본 연구

는 각각의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된

두 경로를 통합하여 사회불안이 군 생활 스트

레스와 군 생활 적응 간의 매개변인으로 기능

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같은 매개 과정은 사회불안 인지행동 모

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해당 모

형에 따르면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개인은 부

정적 자기평가와 과도한 위협 지각을 경험하

며, 이는 회피행동으로 이어져 장기적 적응을

저해한다(Rapee & Heimberg, 1997). 특히 사회

불안이 높은 개인은 중립적인 상황도 부정적

으로 해석하는 인지편향(김지윤 외, 2018)과

자기관련 단서에 대한 주의편향으로 인해 경

직된 정보처리를 보이며(이지현, 윤혜영, 2022),

스트레스 상황 이후에도 반추를 통해 불안과

부정적 자기평가를 지속한다(Laicher et al.,

2022). 초임병사가 경험하는 군 생활 스트레스

가 사회불안을 통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러한 인지적 과정이 군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반응 패턴은 평가와 규범을 중시하

는 군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되

기 쉽다(Wang et al., 2014). 군 조직은 상명하

복의 위계 구조와 집단생활을 기반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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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수행의 결과가 개인과 부대의 평가에 직

접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지닌다(Sinclair &

Britt, 2013). 이러한 환경에서는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과도하게 내면화하거나

실패를 자기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

으며, 이는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Thompson & Jetly,

2014). 또한 군은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시되며,

개인의 정서 표현과 행동이 규범과 상명하복

에 의해 엄격하게 조율되는 특성을 지닌다(방

정배, 박균열, 2023).

실제로 이러한 환경에 놓인 초임병사는 상

급자와 동료의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 상황에

특히 취약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

다(Kessler et al., 2024). 사회불안이 높은 병사

일수록 평가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회피적인

대응을 보이고,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Heward et al., 2024;

Yin et al., 2020). 이러한 과정은 군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속감 저하로 이어져

군 생활 전반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Martin et al., 2006). 이는 조직에서 경험하는

사건이 정서 반응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태도

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서적 사건 이론

(affective events theory)의 관점과 일치하며(Weiss

& Cropanzano, 1996), 초임병사의 군 생활 적응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군 임상 현장에서

적응 곤란을 호소하는 초임병사 평가 및 개입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스트레스

요인의 제거나 감소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불안 반응의 활성화 여부와 그 유지 기제

를 함께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

히 평가 상황에서의 인지적 해석, 부정적 자

기평가, 회피 및 안전행동, 반추와 같은 부적

응적 반응 패턴은 군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을 통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중용적 태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중용적 태도가 낮거나 평균 수준인 집단에서

는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을 증가시키

고, 이것이 다시 군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간

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용적

태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중용적 태

도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불안 반응을 조

절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 자원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한다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 모델과 일치한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사회불안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강주승,

장혜인, 2021; 고기숙, 정미경, 2011; 김윤경

외, 2022).

중용적 태도가 이처럼 보호요인으로 기능하

는 것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인

지적 측면에서 중용적 태도는 인지적 유연성

과 변증법적 사고를 촉진하여 평가나 갈등 상

황에서 극단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타인의 관

점과 상황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도록 돕는다

(안도연, 이훈진, 2017; 2019a). 또한 이분법적

사고를 완화하고 맥락적 사고를 촉진하는 인

지 전략으로 작동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해

석의 폭을 넓히며(Chou et al., 2014; Wei &

Wang, 2020), 인지 재평가를 촉진하여 회복탄

력성을 증진시키는 특성을 지닌다(Zhou &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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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러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중

용적 태도는 사회적 단서를 위협으로 과대 해

석하는 경향을 완화하고 사회적 평가 상황에

서 부정적 해석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경향

을 완충하여, 초임병사의 사회불안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했을 것으

로 해석된다.

정서적 측면에서 중용적 태도는 정서를 억

압하거나 과도하게 표출하기보다 상황에 부합

하도록 조율하는 적응적 정서조절과 관련되며,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감

정에 압도되기보다 정서 반응의 강도와 지속

성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경향을 보인다(안

도연, 이훈진, 2017; 2019b). 또한 긍정적 자기

초점주의를 통해 부정적 자기몰입을 완화하고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안도연, 이훈진, 2019a; 2019b), 부정적 정

서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수용하도록 하여

과도한 반추나 정서 반응의 고착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ou & Li, 2022). 이러한

적응적 정서조절 특성은 사회불안이 활성화되

는 평가 상황에서 증폭되는 긴장과 수치심을

완충하고, 군 생활 초기 스트레스가 쉽게 증

폭될 수 있는 환경에서 초임병사의 정서적 안

정성을 유지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행동적 측면에서도 중용적 태도는 갈등 상

황에서 공격적이거나 회피적 반응보다 통합적

이고 긍정적인 해결 방식을 촉진하며(안도연,

이훈진, 2017; Wei & Wang, 2020),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되어 일상적 관계 문제를 줄이

고 효율적인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안도

연, 이훈진, 2019a). 특히 대인민감성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고(Yang et al., 2020), 위계적

조직에서도 심리적 안정감과 적응적 상호작용

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ang et al.,

2021). 이러한 특성은 사회불안이 대인 회피나

과잉 순응으로 이어지는 행동적 경향을 완화

하는 데 기여하며, 위계적 구조가 뚜렷한 군

조직에서 초임병사가 경험하는 사회불안을 완

충하여 상급자와 동료 관계에서의 적응적 상

호작용과 소속감 형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이

해된다. 종합하면, 중용적 태도는 사회불안이

군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

동적 경로를 완화함으로써, 군 생활 스트레스

가 사회불안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강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기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 결과는 군 임상 현장에서 적응 곤

란을 호소하는 초임병사 평가 및 개입 시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중용적 태도

수준이 낮은 병사일수록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을 통해 적응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초기 평가 단계에서 중용

적 태도 수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위험군을 선별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불안이 활성화되는 인지적, 정서적 경로

를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 전략을 차별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군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

한 훈령에 따라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국방부, 2024).

또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근거하여 전입신

병에 대한 교육 및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초임병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부대 적응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국방부, 2025). 이러한 초기 교육 과정에

서 군 생활 스트레스, 사회불안, 적응 간의 관

계를 설명하는 심리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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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중용적 태도의 핵심 요소인 균형적 상

황 해석, 과도한 자기비난 완화, 감정 반응의

조절, 갈등 상황에서의 통합적 대처 전략을

훈련하는 모듈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 이는 평가 상황에서의 위협 지각

을 완화하고 회피적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그린캠프 운영 지원인데, 그린캠프는 대인관

계 갈등, 불안, 우울 등으로 복무 적응에 어려

움을 겪는 병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단기 입

소 형태의 집중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구성

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국방

부, 2025). 이러한 구조는 중용적 태도 함양을

목표로 한 인지 재구성 훈련, 정서조절 훈련,

갈등 해결 역할연습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

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중용적 태도

기반 개입이 공감능력, 정서조절, 대인관계 적

응, 자존감 및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어(안도연, 이훈진, 2019a; Yang et

al., 2016), 군 조직의 위계적 특성과 병사의 발

달 단계에 맞게 이를 적용할 경우, 사회불안

으로 인한 부적응적 인지, 정서, 행동 패턴을

완화하고, 나아가 적응적 대처 능력을 강화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생

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

로써, 군 생활 적응 과정의 심리적 메커니즘

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군 생활 스트레스가 초임병사들의 적응과 정

신건강을 저해한다고 보고해왔지만, 그 영향

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핵심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적응을 저해하는 간접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군 생활 적응을 단순한 스

트레스 반응의 결과가 아니라 정서적 처리 과

정을 포함한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심리자원에

초점을 두어 온 기존 연구 흐름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와 군 문화에 적합하고 친숙한 개념

인 중용적 태도가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중용적

태도는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을 뿐 아니라, 군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을 거쳐 군 생활 적응으로 이어지는

전체 경로에서도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군에서도 중용적 태도가 극단적 정서 반

응을 완화하고 인지적, 대인관계적 균형을 유

지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특히 중용적 태도는 스트레스나 불안

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기

보다 균형 있게 수용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문화에 기반한 심리자원

을 통해 부정적 경험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수

용할 때 개인의 웰빙이 증진될 수 있다는 2세

대 긍정심리학의 관점과 일치한다(Wong,

2019). 즉, 중용적 태도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심리자원으로서 군 생활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사회불안을 병리적 문제로 고착시

키기보다 성장과 적응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한국

군 조직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적 자

원을 탐색하고, 서구 중심 심리자원 연구에

대한 문화적 대안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초임병사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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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입

대 초기 6개월은 기존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의 급격한 분리, 위계적 조직문화에 대한 적

응 요구,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의 부담 등이

중첩되면서 사회불안에 대한 심리적 취약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결

과는 초임병사들에게 위기 개입 중심의 사후

대응보다는 중용적 태도와 같은 심리적 자원

을 강화하는 예방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병리 중심

치료 모델에서 벗어나 예방적 개입과 심리적

자원 강화를 통한 성장 지원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

히 문화적으로 친숙한 심리자원을 활용한 예

방 프로그램은 병사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대

인관계 적응을 도울 수 있으며, 나아가 군 조

직 전반의 심리적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가능

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

의 입대 6개월 이하 초임병사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장병 집단

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군별,

병과별로 복무 환경과 조직문화, 스트레스 요

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복무 기간에 따라 적

응 양상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다양한 지역과 부대 유형

을 포함한 대규모 비교 연구를 통해 연구 결

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연구 대상을 초임 간부 집단으로 확장

하거나,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복무 기간에 따

른 적응 변화 양상을 탐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초임병사와 병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

불안 관련 국내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본 연

구에서는 해외 연구를 다수 참고하였다. 해외

군 조직은 국내 군 조직과 조직 구조, 복무

동기, 문화적 맥락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

어 해외 연구 결과를 한국 군 장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한미 군 조직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두 조

직 모두 집단주의적 성향을 공유하며 즉각적

인 결과와 대응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라는 공

통점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rding,

2016). 이는 군 조직이라는 공통된 위계 구조

와 평가 중심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과

정에 일정 수준의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군인을 대상

으로 한 사회불안 관련 연구를 축적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에만 의존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측정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군 조직의 위계적 특성과 집

단주의 문화로 인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이나 솔직한 응답을 회피

하는 현상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자

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동 관찰, 간부

및 동료 평가, 생리적 지표 등을 포함한 다원

적 측정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 설계에 기반하였

으므로 주요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

렵다. 비록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변인 간 관계를 설정하였으나, 단일 시점

에서 측정된 자료만으로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입대 시점부터 복무 기간 전반에 걸친

종단 연구를 통해 주요 변인들 간의 시간적

변화 양상과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검증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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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는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개입 프로그

램의 개발이나 효과 검증까지는 포함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중용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체계적으

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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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whether social anxie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life stress and

military adjustment, and whether this mediating effect is moderated by zhongyong attitude among newly

enlisted soldiers. Participants were 342 soldiers with six months or less of service in a military unit in

Province A. They completed measures of military life stress, social anxiety, zhongyong attitude, and

military adjustment. Results indicated that military life stress significantly impaired military adjustment and

increased social anxiety, while social anxiety, in turn, negatively affected military adjustment. Social anxie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life stress and military adjustment. This mediating

effect was significant among soldiers with low to average levels of zhongyong attitude but not among

those with high levels, suggesting that a strong zhongyong attitude may buffer the negative impact of

social anxiety on military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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